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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이더플래닛, 공모가 상단 초과한 16,000원 확정… 경쟁률 1,449대 1 기록 

▶ 공모밴드(12,000원~15,000원) 상단 초과하며 수요예측 성료 

▶ 총 공모규모 160억 원… 이달 25일~26일 청약 후 내달 3일 코스닥 입성 

<2021-01-21> 와이더플래닛이 공모주 기관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수요예측을 성황리

에 마무리했다. 

 

소비 행태/기호 빅데이터/인공지능(AI) 플랫폼 서비스 제공 기업 와이더플래닛(대표이사 구교식)이 

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공모가격을 희망 

공모가(12,000원~15,000원) 상단을 초과한 16,0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. 이에 따라 

와이더플래닛의 총 공모금액은 16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. 

 

이번 수요예측에는 총 1,529곳에 달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해 1,4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

며,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 92% 이상이 공모 밴드 상단을 초과하여 가격을 제시했다. 이 

중 확정 공모가인 16,000원 이상을 제시한 기관은 1,382곳(90.39%)에 달한다. 

 

이번 상장을 주관한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“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 대부분이 와이더플

래닛이 구축한 방대한 소비 행태/기호 빅데이터 및 AI 플랫폼 인프라 자산을 기반으로 기존 및 

신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이터 테크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”며 “수많은 기업 고객들에게 

최적화된 개인 맞춤형 마케팅/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경쟁력에 프리미엄을 줬

다”고 설명했다. 

 

실제로 와이더플래닛은 약 4,300만 명의 개인 비(非)식별 소비 행태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수집하

여 개인 맞춤형으로 마케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. 다루는 데이터 규모는 3.8PB(페타바이트)에 

달하며, 매달 분석하는 페이지 뷰는 약 2,000억 건에 달한다. 

 

와이더플래닛은 지금까지 누적 35억 개의 개인비식별 아이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소비자 맞춤

형 마케팅/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이번 IPO를 계기로 사업영역을 B2B에서 B2C

로 넓힐 예정이다.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개인화된 메타 큐레이션 이커머스 사업을 진행하고, 사물

인터넷(IoT)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. 

 

와이더플래닛 구교식 대표이사는 “와이더플래닛이 구축한 고객 소비 빅데이터와 AI 기술력에 대

해 신뢰를 보내주시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국내외 기관 투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”며 

“당사는 여행과 금융, 패션 등 모든 영역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개인화된 콘텐

츠를 소비자에게 바로 제공할 수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”고 설명했다. 



 

 

이어 구 대표는 “보내주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비 행태/기호 빅데이터/인공지능 플랫폼 

인프라애 기반하여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이터 테크 회사로 도약할 것”

이라고 포부를 밝혔다. 

 

한편, 와이더플래닛의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은 오는 25일~26일 양일간 진행된다. 일반 투자자

들은 대표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. 

 


